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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ack Box Lounge offers a peculiar space for 

interpretation. The first artist chosen to reinvent the 

space, Tobias Rehberger has been exploring the 

process of perception and awareness, temporality

and the sense of transience, and discontinuity and 

ambiguity. Born in 1966 in Esslingen, Germany, he 

began working as an artist in the early 1990s, 

creating sculptures with various media. Since then, 

Rehberger has expanded his artistic pursuit to include 

structural design and architecture. He first used 

camouflage patterns in the cafeteria of Venice 

Biennale in 2009, where he received the Golden Lion 

for the best artist. Rehberger’s project When I See the 

Other Side of Heaven, It Is Just as Blue continues that 

theme in transforming the 26m2 space of the Black 

Box Lounge.

 

The Lounge consists of vitrines, furniture, neon lights 

and bar, and the whole space is covered in stripe 

pattern. The patterns developed for the Lounge is 

inspired by the camouflage strategy of British battle-

ships in the First World War. Submarines could attack 

블랙박스 라운지는 설치되는 작품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공간이다. 블랙박스 라운지 프로젝트의 첫 작가

로 선정된 토비아스 레베르거는 지각과 인식의 과정, 

시간성과 일시성, 불연속성과 모호함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1966년생인 작가는 1990년대 초반 다양한 조각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점차 구조적인 디자인과 건축으로 

예술적 탐구의 영역을 넓혀왔다. 이후 2009년 베니스 비

엔날레 카페테리아에서 처음으로 위장 무늬를 이용한 작

업을 선보였고, 이 작품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최우수 작

가에게 수여되는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였다. 약 200평 

넓이의 블랙박스 라운지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늘 저편

을 돌아 보았을 때, 그곳은 푸름 뿐이었다 (When I See 

the Other Side of Heaven, It Is Just as Blue)>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다.

 

블랙박스 라운지는 유리장, 가구, 네온 조명, 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 전체는 줄무늬 패턴으로 뒤덮여 

있다. 라운지에 사용된 무늬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전함이 사용한 위장 전술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전함들은 적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취약

했는데, 당시의 잠수함은 레이더가 발명되기 전이라 

병사의 시각에 의존하여 어뢰를 쏘아야 했다. 이에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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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me interested in the idea that art is something 

that is around you, rather than something you look at 

or confront, he focused on this contradiction and 

incorporated camouflage patterns in his work. In 

order to fully realize the concept of the work, he 

installed the work in a functional space where 

display of art is not the primary purpose, instead of 

a typical white cube or gallery setting.

 

It proved to be a challenge to create a space with 

a certain degree of consistency in the Lounge that 

resembles a limitless platform or terrace. Rehberger 

sought to bring together art and functionality with 

relative flexibility and came up with the movable 

vitrines. The vitrines function as vertical structures in 

the horizontal space of the Lounge as well as adding 

versatility to the layout by creating walls, corridors, 

and temporary little corners for meetings as needed. 

They are not just sculptural elements but an integral 

part of the paradox of seeing what strives to disap-

pear and being conspicuous in order to hide oneself. 

Contrary to the patterns that seek to camouflage, 

vitrines are concentrated exhibition space. They are 

showcases of objects that demand scrutiny, much 

like in the sense of classic museum display. Unlike 

the conceptual nature of the installation, the objects 

in the vitrines are playful with almost surreal quality 

in them. Each vitrine is different in its characteris-

tics-some tell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East and West, while some are formally arranged 

without a narrative or deeper meaning. Together 

they create a combination of the meaningful and less 

meaningful. Tobias Rehberger’s installation in the 

Black Box Lounge is a place where paradoxes meet 

and the act of looking is explored. In this space of 

confusion and functionality, the visitors will experi-

ence a different mode of encountering art.

배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유리장들은 의미와 

무의미의 조합을 이룬다. 이처럼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블랙박스 라운지 설치는 모순적 개념들이 부딪히는 장소

이며 본다는 행위가 탐구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관람

객은 예술과 조우하는 다양한 방식을 경험할 것이다.

the battleships from miles away with torpedoes but 

it was before the invention of the radar technology 

and they relied heavily on the visual. As a defense, 

the British came up with lines, squares and dots that 

confuse space and painted their ships with the 

pattern. The conspicuous pattern successfully 

camouflaged the ship, which made it hard for the 

enemy to distinguish different parts of it from afar. 

These camouflage patterns are paradoxical in two 

ways. First, they are very strong in color and readily 

visible, and yet they confuse the eye to blur the 

object into an unclear mass. Second, unlike regular 

camouflage where an object or person tries to blend 

into its surroundings, these patterns have the object 

blend into itself. In other words, the patterns hide by 

being highly visible and obvious. When Rehberger 

군은 각종 점, 선, 사각형 등으로 이루어져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무늬를 고안해내어 전함에 칠하기 시작했고, 

이 방식은 멀리 있는 적군이 배의 각 부분을 구분할 수 

없도록 전함을 성공적으로 위장시켰다. 이러한 위장 

무늬들은 두 가지 면에서 모순적이다. 첫째, 이들은 

현란한 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강렬하지만 동시에 

눈을 혼란시켜 물체를 불확실한 덩어리로 보이게 한다. 

둘째,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주변 환경에 녹아 들어가는 

보통의 위장법과 달리 위장 무늬는 물체가 그 자체에 

녹아 들어가도록 한다. 다시 말해,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모순에 집중하였다. 

보는 예술보다는 환경으로서의 예술에 흥미를 갖게 

된 레베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인 위장 무늬를 

작업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미술관 전시실이 아닌, 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능적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였다.

 

영역이 한정된 일반적인 공간이 아닌, 플랫폼이나 

테라스에 가까운 블랙박스 라운지에 일관성 있는 공간

을 창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레베르거는 적당한 

유연성을 가지면서 예술과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

기 위해, 라운지의 수평 공간에 수직성을 부여하는 이동

형 유리장을 고안하였다. 이 유리장들은 형광색 가구와 

함께 작품에 조각적인 특성을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가벽, 복도, 회의 공간 등을 만들어 다양한 구조로 라운

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위장 무늬로 덮힌 유리장들은 

조각적 요소인 동시에, 숨기고자 하는 것을 보는 행위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순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장치이다. 위장을 목적으로 하는 무늬와는 

반대로, 유리장은 진열을 목적으로 하며 보는 이의 시선

을 붙들고, 그에 담긴 사물은 꼼꼼한 관찰을 요구하는 

미술관의 전통적인 전시 방법을 연상시킨다. 개념적인 

전체 설치 작품과 달리 유리장 안의 사물은 장난스럽고 

일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각 유리장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몇몇은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말하고 다른 몇몇은 의미 없는 단순한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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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ture plan

Floor pattern

삼성미술관 Leeum은 네덜란드 건축가 렘 쿨하스가 설계

한 블랙박스 위의 공간을 라운지로 새로이 조성하였다. 

이는 격년으로 작가를 초청하여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그 첫 번째가 삼성

카드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리움은 독일 설치작가인 

토비아스 레베르거에 의뢰하여 공간을 디자인하였고, 

1년 여에 걸쳐 완성하였다. 블랙박스 라운지에서는 향후

에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흥미로운 공간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Leeum, Samsung Museum of Art has remodeled 

the space above the Black Box, designed by the 

Dutch architect Rem Koolhaas. This marks the 

beginning of a biennial project that invites an artist 

to renew the space, and this first project is done in 

collaboration with Samsung Card. As an inaugural 

project, Leeum commissioned the German artist 

Tobias Rehberger who worked to recreate the space 

over the period of a year. The Black Box Lounge 

will continue to house interesting projects through 

corporate collaborations in the coming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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